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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독도의 유관속 식물상과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9월에 걸쳐 총 31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2년을 주기로 식물상을 정리하였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비교연구와 건조표본, 종자

등을 통한 재동정을 수행한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28과 46속 46종 1아종 2변종 총 49분류군(2006년)에서 30과 55속 62종 1아종 5변종 총 68분류군 확인(2017년)으로 다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별 종조

성은 벼과가 15분류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과 8분류군, 백합과 5분류군, 마디풀과, 석죽과 각 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추가로 확인된 분류군은 26분류군으로, 독도에 새로 유입되거나, 기존에 서식

하던 것을 재동정을 통해 인식한 분류군이다. 독도에서 사라진 분류군은 7분류군으로, 오동정으로 추정하여 정정하거나 목록에서 삭제한 분류군은 4분류군이다. 소리쟁이, 쇠무릎, 초종용 등 6분류군은 근연종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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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북서태평양의 연해인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로 부터 87.4km, 가장 가까운 대륙(경상북도 울진군)으로 부터는 약 216.8km 떨어져 있다. 약

460만년 ~ 250만년 전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에 형성된 화산섬이며, 한번도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

는 대양도(oceanic island)이다. 중위도에 위치하여 뚜렷한 계절 변화를 보이며, 동한난류와 북한한류 등

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기후는 비교적 온난 다습하다.

독도는 급경사의 단애지로 이루어진 지형, 얕은 토양층, 염해와 강한 직사광선, 바다조류의 배설물로

인한 서식환경 교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식물생장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지만, 육지와 분리된 폐쇄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적응과 진화양상을 보여주며, 생태계와 식물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독도 식물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에 최초로 시작되어 수많은 기관과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전체 면적은 약 187,554㎡인 비교적 작은섬에 약 7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수행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독도 식물상의 변화양상을

관찰 및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주요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정확한 독도의 식물상 목록을

작성하고자 한다.

독도의 유관속 식물상과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9월에 걸쳐 총 31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동도와 서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간 계절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으로 수행하였다(조사지역의 접근성 및 현지 특성상 누락된 시기가 다소 발생 하였다). 조사지역내 자생

하는 모든 식물을 관찰 및 동정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생식기관이 있는 분류군에 대해서는 확증표본으로

제작하여 경북대학교 식물표본관(KNU)에 보관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년을 주기로 식물상을 정리

하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건조표본, 종자 등을 통한 재동정을 수행 하였다. 목록의 작성은 Engler 분류

체계(Melchior, 1964)를 따랐으며,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산림청, 국립수목원)을 따랐다. 문헌조사는

독도 식물상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1949년(1952년 이영노, 정영호가 각각 보고)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독도 식물상 목록을 비교연구 하였다.

1) 독도의 유관속 식물상 - (표1)

독도의 유관속 식물은 2문 3강 3아강 21목 30과 55속 62종 1아종 5변종 총 68분류군이 서식하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이중 한국특산식물은 섬기린초, 섬괴불나무 등 4분류군이며, 환경부지정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V등급종 초종용을 비롯하여 총 13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과별 종조성은 벼과가 15분류군

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과 8분류군, 백합과 5분류군 마디풀과, 석죽과 각 4분류군, 명아주과, 십자화과

가 각 3분류군이며, 기타 2분류군 이하가 포함된 과가 다수 나타났다.

2) 독도 식물상 변화양상 - (표2)

본 연구에서 독도의 식물상은 2006년 28과 46속 46종 1아종 2변종 총 49분류군에서 2017년 30과 55속

62종 1아종 5변종 총 68분류군으로 다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외부로 부터의 유입,

서식지내 소실, 재동정을 통한 오동정 분류군의 정리 등이 있다.

조사 기간 중(2005년 ~ 2017년) 추가로 확인된 분류군은 26분류군으로, 독도에 새로 유입되거나, 기존

에 서식하던 것을 재동정을 통해 인식한 분류군이다. 이중 노간주비짜루, 산쑥 등은 기존에 비짜루,

율무쑥으로 오동정 되어 오던 것을 정정한 분류군이며, 개미자리, 큰방가지똥 등은 종자의 외부형태 관찰

을 통해 추가 확인된 분류군이다. 독도에서 사라진 분류군은 7분류군으로 곰솔, 무궁화 등은 식재 후 환경

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한 것으로 보이며 무, 참외 등은 식용을 목적으로 유입된 후 야생화 된 뒤 일시적

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으로 추측한다. 오동정으로 추정하여 정정하거나 목록에서 삭제한 분류군은

4분류군이다. 조사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분류군에 대해서 독도 내에서 완전히 사라졌

다고 판단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피,

소리쟁이, 쇠무릎, 참억새, 초종용, 추산쑥부쟁이 등 6분류군은 근연종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분류학적

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3) 문헌조사 및 비교연구 - (표3)

독도의 유관속 식물상에 관한 연구는 1949년 8월 한국산악회 주최 탐사대의 학술반원으로 참가한

이영노와 정영호가 각각 1952년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학자 및 단체를 통해 수행 되었

다. 보고된 식물상은 최소 32 분류군에서 최대 89분류군으로 발표되었으며, 조사자에 따른 식물종의 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자 간의 분류학적 견해차이와 함께 독도 현지조사의 제약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오동정을 줄이고 정확한 독도 식물상 목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가능한 여러 시기에 현지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질의

사진자료 및 표본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식물동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독도천연보호구역

표1. 독도 유관속 식물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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